
64

● 여 행 ● 이집트 룩소르와 아부심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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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을 꿈 꾸 던 람 세 스 는 어 디 를
떠 돌 고 있 을 까 _채지형 여행작가(www.traveldesigner.co.kr)

많은 탐험가들을 사로잡아온 이집트. 인류 최초의 고 문명을 일궈낸 이집트의 명성은 비단 과거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의 여행

자들이 인류의 발자취를 찾아‘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집트를 찾기 때문이다. 과거 풍요로운 문명이 생동했던 이집트는 하나의 국가라

기보다는세계 다. 그래서이집트의세계문화유산을따라가는여행길은더욱특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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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행 ● 이집트 룩소르와 아부심벨

마음을경건하게해주는아부심벨가는길의일출

이집트의 표적인 문화유산 중 새벽에 가야하는 곳이 있

다. 바로파라오의심장이라고불리는‘아부심벨’. 아부심벨

주변은 온통 사막이다. 사막의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

행자들은새벽3~4시에일어나아부심벨로향한다. 아부심

벨에서 가장 가까운 아스완이 28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

이다. 12인승 봉고 버스에 올라타 꾸벅꾸벅 졸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사막 위의 반짝이는 별을 먼저 만나게 된다. 아부

심벨에도착할즈음세상은온통아름다운색으로갈아입는

다. 해가 뜨는 시간이 되면서 사막은 어둠을 벗고 아부심벨

도서서히깨어난다. 

아부심벨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 한 왕으로 꼽히는 람

세스2세가자신의위 함을기리기위해세운신전. 자신을

신과 동격화해‘파라오’라 자처했던 람세스 2세는 67년 동

안이나왕좌를쥐고있었다. 그는바위산을깎아높이32m,

폭 38m에 달하는 아부심벨을 세웠다. 그렇게나 자신의 힘

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 앞에 서면 경이로움과 함께

끝없는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부심벨 정면에는

22m 높이의 람세스 2세 거상이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양

넘치는 자신감을 뿜어낸다. 이정도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거 한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을 조각한 또 다른 8

개의 열주기둥이 서 있다. 이쯤 되면 자신감을 지나쳐 람세

스 왕의 광기가 두려워진다. 아부심벨은 왕 자신을 위한

신전과 왕비 네페러타리를 위한 소신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신전내부에는람세스2세의전투를묘사한전쟁화가섬

세하게 그려져 있다. 놀라운 것은 람세스의 흔적이 밖에도

있다는 것이다. 신전 앞에 펼쳐져 있는 낫세르 호수와 아부

심벨의 조화. 빛에 반짝이는 낫세르 호수의 물결과 흙빛의

거 한건축물아부심벨은묘한아름다움을그려낸다.

낫세르 호수는 길이 500km에 달하는 인공 호수로, 빈곤

에 시달려 온 이집트 정부가 아스완 하이댐 건설을 위해 만

든것이다. 한때하이댐건설때문에아부심벨이물에잠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는데,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이 거

한 신전이 1036개의 돌 블록으로 분리돼 원래 자리에서

65m 위로 옮겨지게 됐다. 돌 블록 하나의 무게가 30여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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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했다는데, 사진으로 본 공사 당시의 모습은 경이

로울 따름이다.

과거와현재, 빛과어둠을넘나드는즐거움

테베라고불리던이집트에서가장역사적인도시룩소

르. 지금은 소도시가 되어버렸지만, 한때는 인구가

1000만명에달했을정도로번성했던도시다. 아스완에

서기차로12시간, 이집트의수도카이로에서는10시간

이나 기차로 달려가야 하지만, 이집트 여행에서 룩소르

는결코빼놓을수없는곳이다. 카르나크신전과룩소르

신전, 그리고 왕가의 계곡 등 이집트의 문화유산들이 굽

이굽이펼쳐져있기때문이다. 

이중에서도카르나크 신전은이집트최 신전으로,

태양신을상징하는오벨리스크와거 기둥, 람세스2세

거상 등이 여행자들을 압도하게 만든다. 남북 길이가 최

1.5km에이를정도. 카르나크신전은고 이집트에

서 최고의 신으로 받들어지던 아몬신을 모시기 위해 만

들어졌는데, 그 규모와 벽화의 정교함이 감탄사를 연발

하게한다. 

카르나크 신전은 이집트 역 왕들이 2000여 년에 걸

쳐 조금씩 증축해 온 것으로 룩소르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전으로 알려져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일단 양 머리를

한 스핑크스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스핑크스 통로

를 통해 들어가 10개의 탑문을 지나면 아몬 라 신을 모

시는 신전과 열주실이 등장한다. 이쯤 오면 모두들 고

개를 하늘로 치켜든다. 둘레 15m, 높이 23m나 되는 거

한 기둥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이 134개나 되는 기

둥 속에만 들어오면 여행자들은 크게 뜬 눈을 감을 줄을

모른다. 카르나크 신전의 놀라움은 룩소르 신전으로 이

어진다. 룩소르 신전은 카르나크 신전의 부속신전으

로, 카르나크에서 룩소르까지는 참배길이라는 2.5km

길로이어져있다. 람세스2세까지4세기에걸쳐지어진

룩소르 신전은 아몬신의 아내와 아들을 위해 지어졌다.

입구에는 파리 콩코드 광장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와 똑

같은 오벨리스크가 서 있고, 그 뒤를 람세스 2세 석상이

룩소르신전을지키고서있다.

더운 날씨도 피할 겸 룩소르 신전은 해질 녘에 둘러보

는것이좋다. 나일강옆에자리하고있어해지는나일강

과 룩소르 신전을 함께 보면 유구한 역사를 함께 흘러온

자연의 장엄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 밤이 되면 조명

때문에 룩소르 신전은 더욱 화려하게 변신한다. 룩소르

신전을 비추는 조명과 빛이 닿지 않는 어두움 사이를 천

천히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드나들다보면, 무한한 행복

감에빠져있는스스로를발견하게될것이다.


